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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고서에 앞서, 본 연구에 진행된 모든 전처리, 모델링 등의 자세한 코드 파일은 

( https://colab.research.google.com/drive/1MCNFzRjk7vxOK-

zYAezduxif5SJ_HW0G?usp=sharin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선정 배경 및 동기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 뿐만이 아닌 물리적인 교통시설물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로, 충남경찰청의 개선 사업 추진(검증된 교통시설물 설치)으로 

해당 지점의 교통사고가 15~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0%, 

교통사고 건수는 30.3%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신호기 증설,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등 간단한 교통 안전시설 개선만으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개선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래프 1] 최근 5년간 국민들의 보행행태의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위 [그래프 1]을 보면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은 높은 편이나, 여전히 무단횡단이 

30%에 육박한다는 점, 그리고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이 꾸준한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23.1%가 횡단보도 내에서 

https://colab.research.google.com/drive/1MCNFzRjk7vxOK-zYAezduxif5SJ_HW0G?usp=sharing
https://colab.research.google.com/drive/1MCNFzRjk7vxOK-zYAezduxif5SJ_HW0G?usp=sharing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횡단보도 근방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을 제안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란 보행자 및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청각 시설물을 

통해 보행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방지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Seoul, 2016).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조명이 이동함으로써 운전자가 보행자를 더 잘 인지하게 

하는 집중조명,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자의 인지를 효과적으로 환기하는 바닥신호등, 

로고라이트 및 음성안내기, 횡단보도에 대한 운전자의 인지 정도를 높이는 정지선 

라이트가 그 예이다. 아래의 [사진 1]처럼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 스마트 횡단보도 (출처: 스마트서울 포털) 

 충남 천안시는 2022년 ‘스마트 교통도시 천안’ 기틀 원년의 해로 삼고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교통흐름 개선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에 

따라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진 1]과 

같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을 상시 감시하며 상충 

위험도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광판에 표출 및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교통 약자 

보행 시에는 보행신호를 연장하거나 보행자의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b. 연구의 필요성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도로 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는 단순 법 개정뿐만 아니라, 다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미 2020년 ‘한국판 뉴딜’에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를 10대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SOC에 해당하는 교통에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ㆍ5G 등 

디지털 기술을 입히는 것이며,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양천구를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하였는데, 

성동구는 보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14개 횡단보도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해 차량정지선 위반건수를 70%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도 

21.5% 감소 및 사망자 0명이라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이 필요한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c. 분석/시각화 결과 내용 요약 

 

먼저, 지도 위에 사고, 인구, 연령, 인구 1인당 사고 수, 연령대별 1인다 사고 수, 

학교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하여 횡단보도데이터가 존재하는 지역들에 대한 

스마트횡단보도 우선순위 선정이 유효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둘째로 추가변수들에 대한 시각화를 진행하여 변수의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을 

박스 플롯과 막대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변수들과 기존 

변수들의 조합을 통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셋째, 수집된 데이터들을 종합하고 이를 분류모델을 거쳐 스마트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역들을 예측하여 도출해내는 모델을 구현하였으나, 해당 모델이 실제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기위한 지표로서 활용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모델에서의 피쳐별 중요도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한 군집화를 진행하여 최적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넷째, 앞선 결론에 따라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횡단보도들에 대한 

군집화를 진행하였다. 8개의 군집으로 군집화를 진행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 어린이, 

노인시설 등이 많이 인접하여 있으면서, 사고수가 많은 군집으로 횡단보도를 1차 

선정하였다.  

 

다섯째, 군집화를 통해 도출된 군집내에서 학교 수와 어린이시설 수, 노인시설 수 

피처 각각에 피처 중요도를 곱하고 합하여 시설 종합 가중치를 도출하였고, 이를 

신고 수와 연관하여 최종적인 ‘우선 선정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지표에서 

음수 값을 가지는 횡단보도들을 제외하고 603개의 스마트 횡단보도 우선 설치 

지역을 2차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선 선정 지표’에서 높은 값을 가지는 

횡단보도를 스마트 횡단보도 우선 입지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 지표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택된 횡단보도의 위치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들의 일부를 로드뷰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선정된 

횡단보도들이 통행량과 주변시설들의 분포가 스마트횡단보도의 설치 의의와 

합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프로세스 개요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a. 관련연구 및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수현, 서용원, 김세인, 이재경, 윤원주 (2022)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어린이 스마트 

횡단보도 최적입지 선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린이 이용 시설과의 접근성, 

인구수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였고, 해당 모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입지지수를 산출하였다. K-means clustering을 통해 최적입지를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함에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에 한정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함에 있어 각 지역별 인구수와 인근 

어린이 시설, 노인 및 장애인 시설, 학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근방 사고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어린이로 한정짓지 않고 어린이를 포함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사고다발지역 예측 모델을 통해 특정 위치에 횡단보도를 도입할 시 사고 

다발 지역 여부를 사전에 고려할 수 있으며, 각 횡단보도에 대한 사고수와 주변 

시설과의 가중치 계산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우선 

선정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3. 데이터 

 

a. 사용한 데이터 소개 

 

 공모전에서 제공한 KP2020, KP2021, NPA2020 데이터와 더불어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다. 

 

 덧붙여 전국횡단보도표준데이터에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예산군, 서천군 에 한정함)을 구할 수 있었고, 추가로 충청남도 

보령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용 데이터 

전국횡단보도표준데이터 

전국노인장애인보호구역표준데이터 

전국어린이보호구역표준데이터 

전국 버스 정류장 위치 정보 

전국무인교통단속카메라표준데이터 

k-apt관리비공개의무단지 기본정보 

행정구역별 지목별 국토이용현황 

연령별 인구현황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정보 데이터셋 

 

 위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EDA, 분석, 모델링 등에 사용한 csv 파일들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외 모든 파일 및 코드들은 추가 제출하였으므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시 

이를 참고하면 된다. 

 

i. 횡단보도 외 교통사고 데이터: 횡단보도사건제외신고_all.csv 

ii. KP2020, KP2021, NPA2020의 신고 데이터에서 횡단보도번호를 제외하고, 중복을 

제거한 고유한 횡단보도 사고 데이터: df_acc_report_중복제거_all.csv 

iii. KP2020, KP2021, NPA2020의 신고 데이터에서 횡단보도번호를 포함하고, 중복을 

제거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 데이터: df_acc_report_all.csv 

iv. 각 횡단보도별 사고 횟수를 포함한 횡단보도사고 데이터: df_acc 

 

4. 전처리 

 

a. 신고데이터 종합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제공된 npa_2020, KP2020, KP2021의 통합을 진행하였다. 

 

 먼저,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어진 npa_2020의 데이터 중, 

kp데이터와 다른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간 데이터열인 RECV_CPLT_DT와 

RECV_CPLT_TM 열을 이용하여 하나의 datetime object로서 변환하였다. 



이후, kp2020, 2021 데이터 또한 시간 데이터인 RECV_DEPT_NM열을 datetime 

object로 변환하여 이를 병합하였다. 

 

 최종적으로 병합된 데이터에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고코드를 

이용하여 충남, 대전, 세종에서 발생한 신고데이터를 도출하였으며, 사고발생주소를 

이용하여 신고의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부여하였다. 

변환되기 이전의 NPA_2020데이터와 kp2020 데이터, 최종데이터의 데이터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진 2]변환되기 이전의 NPA데이터 

 

[사진 3]변환되기 이전의 KP데이터 

 

 

[사진 4]병합되고 필터링 된 최종데이터 

 

b. 횡단보도별 사고데이터 집계 

 

스마트 횡단보도 최적 입지 분석을 위하여 앞서 병합된 파일에 공공데이터포털과 

충청남도 데이터 포탈을 통하여아래와 같은 열을 가지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일부지역(천안, 선산, 보령, 서천, 태안, 예산)의 횡단보도 

위치정보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열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위치정보와 신고파일의 위치정보를 통해 haversine 공식을 이용하여  

횡단보도의 반경 50m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개수를 변수로서 파일의 

acc_cnt열에 추가하였다. 



 

[사진 5] acc_cnt 추가 데이터 예시 

  

c. 횡단보도별 인근 학교, 어린이집, 노인시설 개수 데이터 추가 

 

다음으로 주제의 목적인 어린이, 노인 보호를 위한 스마트 신호등 설치를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 군집 모델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전구초중고위치정보데이터, 전국어린이집표준데이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데이터를 

활용하여 1km이내에 있는 학교수 데이터를 sch_cnt열에 어린이집수 데이터를 

ch_cnt열에 노인정수 데이터를 old_cnt열에 추가하였다. 

 

 

[사진 6] sch_cnt, ch_cnt, old_cnt 추가 데이터 예시 

 

d. 횡단보도별 인근 버스정류장 개수 데이터 추가 

 

이외에도 시내의 교통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의 개수를 추가하여 

횡단보도 150m이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개수를 bus_cnt로서 추가하였다. 

 

[사진 7] bus_cntt 추가 데이터 예시 

 

e. 횡단보도별 인근 아파트 세대수, 단지수 데이터 추가 

 



교통사항 외에도 인구수에 따른 교통혼잡도 및 차량 통행여부를 반영하고자 대전, 

세종, 충남의 아파트 단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명, 지번주소를 이용하여 횡단보도 

데이터와 지번, 도로명 주소가 일치하는 아파트 세대수와 단지수를 도로명은 

apar_rd_cnt, apar_rd_fam으로 지번주소의 경우는 apar_ad_cnt, apar_ad_fam으로 

추가하였다.  

 

[사진 8] 세대수, 단지수 추가 데이터 예시 

 

이후 도로명과 지번주소 중 더 높은 세대수와 단지수를 통합하여 apar_fam_both, 

apar_count_both열로 저장하였다. 

 

[사진 9] 세대수, 단지수 병합 데이터 예시 

 

 

f. 횡단보도별 인근 무인단속카메라 개수 데이터 추가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통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대전, 충남, 세종의 무인단속카메라 

데이터를 확보하여 횡단보도에 100m이내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의 개수를 

cctv_cnt로 추가하였다. 



 

[사진 10] cctv_cnt 데이터 예시 

g. 최종 데이터 

 

이후 f까지의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 중 군집화, 분류 모델에 사용될 변수들을 

필터링하였으며,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열 이름 비고 열 이름 비고 

시도명  교통섬유무 교통섬유무 

Y/N 

시군구명  차로수  

도로명 횡단보도 위치  

도로 명칭 

보도턱낮춤여부 보도턱낮춤여부 

Y/N 

소재지도로명주소  점자블럭유무 점자블럭유무 Y/N 

소재지지번주소  acc_cnt 횡단보도 사고건수 

횡단보도관리번호  sch_cnt 횡단보도 1km 이내 

학교수 

횡단보도종류 일반, 대각선, 이중 

각각 1,2,3 

bus_cnt 횡단보도 1km 이내 

버스정류장수 

고원식적용여부 고원식 여부 Y/N cctv_cnt 횡단보도 100m 

이내 cctv수 

자전거횡단도 

겸용여부 

자전거횡단도 

겸용여부 Y/N 

old_cnt 횡단보도 1km 이내 

노인시설수 

위도 횡단보도 위도 apar_fam_both 횡단보도 인근 

아파트 세대수 



경도 횡단보도 경도 apar_count_both 횡단보도 인근 

아파트 단지수 

횡단보도연장 횡단보도 연장길이 

정보(m) 

  

횡단보도폭    

보행자신호등유무 보행자신호등유무 

Y/N 

  

[표 1] 최종 데이터 

 

5. 분석/시각화 결과 상세내용(EDA) 

 

a. map 

 

EDA에 앞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 외 plot, map 등이 포함된 전체 

코드를 참고용으로 함께 제공하였다. 횡단보도 관련 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횡단보도표준데이터를 수집하였지만, 3.a Data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충청남도의 경우 일부 지역(천안시,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예산군)만 

수집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피처로 고려하고자 하는 아동과 노인인구, 학교 

시설물 뿐만 아니라 사고 빈도를 map 형태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i.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진 11] 교통사고 발생 건수 map 

 충청남도 천안시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고, 그 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가 비교적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ii. 인구 1명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진 12] 인구 1명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map 

 충청남도 보령시, 공주시가 1인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iii. 횡단보도 근방 교통사고 건수 

 

[사진 13] 횡단보도 근방 교통사고 발생 건수 map 



 횡단보도표준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던 충청남도 일부 지역은 검은색으로 

처리되었다. 충청남도 지역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 혹은 인구 1명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높은 지역들(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등)이 다수 포함되었고, 이 

map을 통해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광역시 서구가 횡단보도 근방 사고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iv. 인구 1명 당 횡단보도 근방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진 14] 인구 1명 당 횡단보도 근방 교통사고 발생 건수 map 

 인구 1명 당 횡단보도 근방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경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보령시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v. 아동ㆍ청소년 인구 1명 당 횡단보도 근방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진 15] 아동ㆍ청소년 인구 1명 당 횡단보도 근방 교통사고 발생 건수 map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에 있어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하여 EDA를 진행한 결과, 

대전광역시의 대다수 구와 충청남도 보령시의 경우 ‘인구 1명 당 횡단보도 근방 

교통사고 발생 건수’보다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vi. 노인 인구 1명 당 횡단보도 근방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진 16] 노인 인구 1명 당 횡단보도 근방 교통사고 발생 건수 map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에 있어 노인을 고려하여 EDA를 진행한 결과,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인구 1명 당 횡단보도 근방 교통사고 발생 

건수’보다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vii. 아동ㆍ청소년 인구 비율 

 



[사진 17] 아동ㆍ청소년 인구 비율 map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동ㆍ청소년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횡단보도표준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던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보령시의 경우도 타 

충청남도 지역 보다 비교적 아동ㆍ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viii. 노인 인구 비율 

 

[사진 18] 노인 인구 비율 map 

 충청남도 천안시를 제외한 지역들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횡단보도표준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던 충청남도 지역들 중 천안시를 제외하면 모두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았다. 

 

ix. 학교 수 

 



[사진 19] 학교 수 map 

 학교 수는 충청남도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횡단보도표준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던 충청남도 서산시도 충청남도 

지역 내 학교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ma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횡단보도를 구할 수 없는 충청남도 일부 

지역들 중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를 제외하면 교통사고가 비교적 매우 

드문 지역들이다. 또한, 사고 건수가 매우 높은 천안시의 횡단보도표준데이터가 

존재함과 더불어 교통사고 건수와 아동ㆍ청소년 비율이 비교적 높은 서산시, 1인당 

교통사고 건수와 노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보령시 등 유의미한 충청남도 

지역들의 횡단보도표준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모델링 및 

‘스마트 횡단보도’ 최적 입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b. plot 

 

 시도명 시군구명 

사고발생건수 

  

학교수 

  

어린이시설수 

  



노인장애인시설수 

  

버스정류장수 

  

[표 2] EDA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 관련 신고 데이터(파란색)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데이터의 수(주황색)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교통사고 

관련 신고 데이터란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불편, 교통위반, 인피도주, 사망 및 

대형사고의 신고 데이터를 의미한다. 

 

사건종 시도명 시군구명 

  

 

[표 3] EDA 

사건종별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신고건수와 횡단보도를 제외한 

곳에서 발생하는 신고건수의 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신고건수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당수의 교통관련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이루어진다는 판단 하에, 이를 줄이고자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모든 횡단보도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스마트 

횡단보도만으로도 최대한 많은 교통관련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최적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최적입지 선정을 위해 사고건수를 비롯하여 취약계층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해 인근의 관련 시설수, 학교수, 버스정류장수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궁극적인 목적이 스마트 횡단보도의 설치를 위한 최적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결론적으로 선정된 최적입지는 전체 교통관련 사고 

신고건수가 아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고건수이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서산시와 대전광역시 동구를 비교해보았을 때, 총 발생한 교통관련 신고건수는 

서산시와 동구가 비슷하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관련 신고건수는 

동구가 월등히 높다. 이러한 경우, 동구가 보행자 교통 사고에 취약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6. 모델링 & 결과 해석 

 

a. 사고다발지역 예측 모델 

 

앞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각 횡단보도별 신고 및 사고 건수(acc_cnt)를 

추출할 수 있었다. 해당 열을 10 이상이면 ‘1’, 10미만이면 ‘0’으로 변환하여 10회 

이상 신고가 발생한 지역을 ‘사고다발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전체의 약 49%이다.  

사고다발지역 데이터 수 

0 7462 

1 7124 

[표 4] 데이터의 레이블 분포 

 

따라서 총 14,586개의 횡단보도 중 사고다발지역인 횡단보도를 분류하는 예측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모델은 여러 모델 중 랜덤포레스트가 가장 높았으며 



해당 모델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적값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평가지표 Randomforest GridsearchCV 최적값 

accuracy 0.83 0.838 

recall 0.851 0.861 

precision 0.815 0.82 

F1 score 0.832 0.84 

[표 5] 모델링 최종 결과값 

 

분류 결과 실제 사고다발지역인 횡단보도 중 모델이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판단한 

것(recall)의 비율은 86%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모델을 통해 다른 지역의 

사고다발지역을 판단하거나 새로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모델에서 사고다발지역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피처를 순서대로 

나타내보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횡단보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도’, ‘경도’ 값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주위 시설수와 횡단보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열들에 의해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의 위도, 경도를 통해 사고다발지역을 

예측하는 것은 횡단보도의 특징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위치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추가적인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프 2] 최적 예측 모델에 대한 피처 중요도  

 

 

b. 피처 중요도 추출 

 

위에서 언급했듯이 횡단보도의 특성과 주변 환경 변수만을 고려하여 피처 

중요도를 추출하고자한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위도’, ‘경도’ 

변수는 제거하고 다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모델링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평가지표 Randomforest GridsearchCV 최적값 

accuracy 0.809 0.812 

recall 0.829 0.836 

precision 0.794 0.795 

F1 score 0.811 0.815 

[표 6] 위도, 경도 변수 제거 결과값 

예측 성능은 위치 정보를 포함한 a 단계의 모델에 비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84%의 높은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모델의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피처는 [그래프 3]과 같다. 



 

 

[그래프 3] 위도, 경도를 제외한 피처 중요도 

중요도를 시각화한 결과 주변 시설에 관한 피처 중에서는 ‘학교 수’, ‘어린이 시설 

수’, ‘아파트 세대 수’, ‘버스 정류장 수’, ‘노인 시설 수’, ‘cctv 수’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횡단보도의 특성에 관한 피처 중에서는 

‘횡단보도연장’, ‘횡단보도폭’, ‘차로수’ 순으로 사고다발 지역을 결정 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횡단보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보행자신호등유무’, 

‘교통섬유무’와 같은 변수도 존재하지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위한 변수로는 ‘차로수’까지만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c. 클러스터링 

 

예측 모델링과 피처 중요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다발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피처들을 선별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와 ‘노약자’ 보행자에게 위험한 ‘보행자 교통 취약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고려한 피처들과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피처들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함으로써 우리의 목적에 맞는 지역을 군집화하고 각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고자한다. 클러스터링의 방법으로는 k-mean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먼저 최적 군집 수를 찾기 위해 elbow method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그래프 4] elbow method를 사용하여 나타낸 각 군집 개수에 따른 변동 정도 

 

[그래프 4]를 통해 군집이 3개일 때와 8개일 때 변동성이 소폭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먼저 3개의 군집인 경우 각 피처의 평균 특징을 살펴보았다.   

 

[데이터프레임 1] 각 군집에 대한 평균 특성 

 

위와 같이 3개의 군집일 경우 사고수, 학교수, 어린이 시설수, 노인시설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2번 군집이 우리의 선정하고자 하는 입지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분화하여 군집을 나누기 위해 8개로 군집을 설정하여 

다시 결과를 확인하였다. 피처 중 값의 편차가 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평균과 

중앙값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해보았다.  

 

[데이터프레임 2] 전체 데이터에 대한 각 열의 평균 



 

[데이터프레임 3] 각 군집에 대한 평균 특성 

 

 

[데이터프레임 4] 전체 데이터에 대한 각 열의 중앙값 

 

[데이터프레임 5] 각 군집에 대한 중앙값 

 

먼저 군집의 결과를 통해 2번 군집을 우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군집이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군집과 같은 경우, 학교와 주위 시설의 수가 다른 군집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주거 공간이 적절히 섞인 지역으로 

이로 인해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시설이 균형 있게 갖춰져 있으며, 일상생활에 

밀접한 횡단보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 폭과 차로 수가 크지 않음에도 주위 

인프라로 인해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교통 관련 신고와 

사고가 높은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군집을 ‘어린이, 노인을 위한 보행자 취약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진 20] 대정광역시 중구 대흥동 630  

 

 

[사진 21] 대전 중구 중촌동 

 



추가적으로 해당 클러스터 내 횡단보도를 각 지역에 해당하는 밀도로 표시하고 

파란색 점으로 위치를 표현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 그림을 통해 대전광역시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2] 대전 중구 중촌동 

 

스마트 횡단보도를 위한 최적 군집은 2번으로 선택하였지만, 학교수가 높은 3번 

군집과 신고수가 많은 7번 군집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3번 군집과 같은 경우 교통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가 2번 군집과 

비슷하게 높지만 아파트 세대수의 값이 월등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히트맵과 같이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은 보행자를 넓게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녹색어머니회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사진 23] 대구 서구 문정로 

 

해당 히트맵을 통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주거 밀집지역 속 분포해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번 군집과 같은 경우 횡단보도 폭과 차로수가 다른 군집에 크며 

신고수가 월등히 높은 것을 통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군집 내 신고수가 가장 높은 횡단보도의 신고 종류를 살펴본 결과 총 362건 중 

‘교통불편(402)’ 신고가 164건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신호등을 기준으로 반경 50m내 

좌표에 위치한 신고 데이터) 다라서 해당 횡단보도, 즉 해당 군집은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운전자를 위한 교통 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진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42-5 

 

[사진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해당 히트맵을 통해 주로 교통이 혼잡한 대형 교차로에 분포해있음을 알 수 있다.  

 

d. 피처 중요도를 활용한 가중치 계산 

위에서 선정한 군집 내 횡단보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우선 선정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정 지표는 따라서 학교 및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주변 시설에 대한 가중치와 신고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식으로 설계하였다. 

식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정 지표 계산> 

1. b 단계 에서 구한 학교수, 어린이와 노인 시설 수의 피처 중요도를 추출한다 

피처 중요도 

학교 수 0.125 

어린이 시설 수 0.112 

노인 시설 수  0.045 

[표 7] 각 피처에 대한 중요도 

 

2. 횡단보도의 값과 해당 피처의 가중치를 곱하여 주위 시설에 대한 종합 고려 

가중치를 계산한다. (각 피처에 대한 스케일링 진행 후 계산하였음.) 

종합 가중치 =  학교수 × 0.125 + 어린이시설수 × 0.112 + 노인시설수 × 0.045  

3. 주위 시설에 대한 종합 가중치와 신고수를 곱하여 최종 지표를 계산한다. 



우선 선정 지표 = 종합 가중치 × 신고수 

4. 종합 가중치가 ‘음수’인 횡단보도는 제외한다. 

종합 가중치가 ‘음수’인 경우는 전체적인 가중치에서 평균 미만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정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군집 중 절반 정도 제외된다.) 

해당 과정을 통해 구한 ‘우선 선정 지표’를 기준으로 정렬된 횡단보도 데이터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신고건수가 낮더라도 주위 시설의 

정도에 따라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횡단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프레임 6] 대전광역시 중구 

 

7. 결론 

 

a. 최적 입지 선정 

 

본 연구는 5.c 단계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총 1,394개의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보행자 취약 지역을 1차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d 단계에서 클러스터 속 모든 

지역에 대해 통합적인 종합가중치를 구하고 음수 값을 가지는 횡단보도를 

제외함으로써 603개를 2차로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지역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역을 나누어 우선 선정 

지표를 적용하고 각 지역에 대한 ‘스마트 횡단보도’ 최적 입지 1개씩을 예시로 

제시하고자한다. 클러스터를 통해 1차로 선정된 횡단보도의 각 지역에 대한 분포는 

다음과 같다.  

지역 선정된 횡단보도 개수 

대전광역시 중구 657 

대전광역시 동구 364 



대전광역시 유성구 184 

대전광역시 대덕구 110 

충청남도 보령시 64 

충청남도 천안시 15 

[표 8] 선정 군집 내 각 지역의 횡단보도 개수 

 

<대전광역시 중구> 

먼저 대전광역시의 중구 지역을 추출하여 종합가중치와 우선선정지표를 구하였다. 

‘우선선정지표’를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상위 2개의 횡단보도는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중 근처에 위치하여 신고수가 같게 집계된 횡단보도는 제외하였다. 각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는 

https://colab.research.google.com/drive/1MCNFzRjk7vxOK-

zYAezduxif5SJ_HW0G?usp=sharing 에서 ‘군집화’ 파트를 참고하면 된다.) 

 

[데이터프레임 7] 대전광역시 중구의 상위 2개 횡단보도 

따라서 1순위로 나온 횡단보도를 거리뷰로 살펴본 사진은 아래와 같으며, 이미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선 선정 지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https://colab.research.google.com/drive/1MCNFzRjk7vxOK-zYAezduxif5SJ_HW0G?usp=sharing
https://colab.research.google.com/drive/1MCNFzRjk7vxOK-zYAezduxif5SJ_HW0G?usp=sharing


[사진 26]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16-8 

 

다음으로 2순위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 27]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18-1 

 

 

 



[사진 28]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18-1 

 

해당 지역은 주위에 학교, 아파트, 상가가 적절하게 밀집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횡단보도 위치는 학교 밀집지역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 넘어가는 

사거리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해당 횡단보도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학생과 주거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보행자 모두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1순위로 선정된 횡단보도는 다음과 같다.  

 

[사진 29] 대전광역시 동구 대도 407-1 

 



[사진 30] 대전광역시 동구 대도 407-1 

 

해당 횡단보도는 주위에 학교와 상가가 많은 지역으로 학교 밀집 지역에서 빌라  

밀집 지역으로 넘어가는 곳에 위치한 횡단보도이다. 이 횡단보도 역시 위와 동일하게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1순위로 선정된 횡단보도는 다음과 같다.  

 

[사진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8 

 

[사진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8 

 



해당 횡단보도는 주위 아파트와 상가가 많은 곳으로 대전광역시의 동구에 선정된 

최적입지에 비해 학교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 하지만 학교 근처의 차로수가 

매우 큰 곳으로 차의 교통량이 많아 보행자 교통 위험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1순위로 선정된 횡단보도는 다음과 같다.  

 

[사진 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20 

 

[사진 34]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20 

 



해당 횡단보도는 아파트, 빌라, 상가가 적절히 섞인 주거 복합 지역이다. 또한 

차로수가 크고 교차로가 복잡하여 많은 교통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좀 더 안전한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2순위로 선정된 횡단보도는 다음과 같다. 

 

[사진 35]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618-278 



 

[사진 36]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618-278 

 

해당 횡단보도는 여러 도로들이 합쳐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로수의 

크기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 혼잡도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중 ‘LED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운전자의 집중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LED전광판’, ‘IOT기반 과속방지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가 

도입하여 운전자 주의 경고를 제공한다면 보행자 안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2순위로 선정된 횡단보도는 다음과 같다.  



 

[사진 3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03-29 

 

[사진 3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03-29 

 

해당 횡단보도는 아파트 단지와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있다. 대전광역시의 

대덕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다.  

  

이처럼 클러스터링을 통해 1차로 횡단보도 중 각 지역에 대해 우선 선정 지표가 

높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횡단보도 1개씩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각 지역을 

지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선 선정 지표’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충청남도 보령시’와 같이 각 지역의 특징에 따라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중 어떤 서비스가 해당 지역에 적합할 것인지도 제시하였다. 현재 

제시된 예시를 제외하고도 ‘우선선정지표’를 활용한다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b. 한계점 및 향후 발전 방향 

 

본 연구는 횡단보도표준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주위 시설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횡단보도 좌표를 통한 거리 계산의 한계, 신고 데이터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4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로, 횡단보도표준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이다. 본 연구를 위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모든 횡단보도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했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천안시,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예산군 6개 지역만 수집이 

가능하였다. 횡단보도를 분석하지 못한 지역 중 충청남도의 아산시, 당진시의 경우 

교통사고 관련 신고 건수, 아동 청소년 인구 비율, 학교 수, 인구 1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공주시의 경우 공주시의 경우 학교 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높은 편이며, 특히나 인구 1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의 횡단보도표준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면, 모델의 정확성과 보다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교통사고가 잦다고 예상되는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에도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주위 시설 수집의 어려움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횡단보도표준데이터에 존재하는 열 뿐만 아니라 ‘학교수’, ‘어린이시설수’, 

‘노인시설수’, ‘아파트세대수’, ‘cctv수’, ‘버스정류장수’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병합하여 사고다발지역 주변 시설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하였다. 하지만 여러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수집한 지역을 못 구하거나 구하더라도 

데이터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예시로 ‘노인시설수’와 같은 경우 전국 데이터를 

사용하였지만 몇 지역에서는 아예 수집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만약 횡단보도 데이터와 해당 지역에 대한 주변 시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예측 모델링을 생성한다면 보다 정확한 피처 중요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클러스터링을 하는 과정 역시 현재보다 좀 더 다양한 지역에 고르게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세번째는 횡단보도 좌표를 통한 거리 계산의 한계이다. 예시로 일부 교차로의 경우 

4차선과 2차선이 함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4차선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근처 1차선 횡단보도가 50m 내에 존재한다면 1차선임에도 

교통사고건수가 높게 집계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횡단보도를 중복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제거 하려하였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모두 고려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처 중요도를 판단한다면 차로 수의 피처 

중요도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은 신고 데이터에 대한 설명 부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보행자 취약 횡단보도를 

선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측 모델링에 사용한 신고수와 같은 경우 보행자 사고 

뿐만 아니라 차대 차 사고, 음주 운전 사고와 같은 다양한 교통 관련 신고가 혼재 

되어있다. 따라서 만약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만으로 모델링과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행자 교통 취약 지역을 더욱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부정확성에 대한 어려움에도 

사고다발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해당 변수도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입지 선정에 대한 ‘우선 선정 지표’를 제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다발지역을 

지정하고 횡단보도의 사고다발 지역을 예측하는 분류 모델을 구축하였다. 앞서 

구축한 모델에서 사고다발지역의 횡단보도 특징과 주변 시설에 대한 피처 중요도를 

추출하여 각각의 변수가 횡단보도 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상위 중요도를 가진 피처들 추출하고 클러스터링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교통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횡단보도 취약 군집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주변 

시설과 사고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선정지표’의 수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는 한정된 예산에서 스마트 신호등이 최우선적으로 

설치되어 가장 효율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해당 ‘우선선정지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 외에도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각 지역에 맞는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여부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횡단보도’의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선정된 최적 입지는 인근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교통사고 취약 

계층이 빈번히 이용하는 횡단보도이다. 이와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LED 

발광패널과 지향성 스피커 기능을 제공하여, 시각 및 청각적 무단횡단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LED 전광판을 통해 정지선 위반에 대한 경고를 표시할 수 있기 

떄문에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차로 수에 비해 도로가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은 ‘충청남도 보령시’의 

최적입지와 같은 경우 ‘IOT기반 과속방지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가 

도입하여 운전자 주의 경고를 제공한다면 보행자 안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신호등과 같은‘ 사물인터넷(IoT) 을 통해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차후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들은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부가적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한 분석을 본 

연구와 같이 이용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의 교통환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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